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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노후 산업 공간,“녹색 주거복합공간”으로 재탄생

- 동구 만석동, 화수동, 송림동 일원 약 498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해양산책로∼북성포구∼화도진 공원’등 열린 공간 조성 -

- 공업지역 적정규모 산업시설 유지를 위한 최소개발규모(900㎡) 결정 등 - 

동구 만석동 동일방직 등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 일대가 노후 산업공

간에서 시민 친화적 녹색 주거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만석동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를 특별계

획구역으로 결정해 노후 산업공간을 친환경 녹색 주거복합공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도시계획에 담아 14일간(‘21.7.5∼7.18.)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교통영향평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민간이 주거복합공간을 개

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인천시와 사전협상”을 통해 공원·녹지·

문화시설 등 동구관내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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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동 일원은 1980년대 이후 공장 등으로 단절된 해안을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해 해안산책로를 조성 중에 있고, 악취 문

제로 고통을 주던 북성포구 십자수로는 매립되어 공원·녹지·광장으로 

탈바꿈해 시민들에게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지역에 친환경 녹색 주거복합공간이 마련되면 해양산책로∼북성포

구∼화도진 공원을 잇는 새로운 열린 공간이 형성되어 항만과 공업기

능이 주를 이루던 도시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형 

SOC를 입지시켜 시민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정비가 시급한 만석동 소규모 주거취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소규모 주거취약지역을 특별계획구역에 포함함으로서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린 시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빠트리지 않

았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도시계획 정책을 수

립해 ‘도시환경이 아름답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도시’를 만드는데 역

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붙임>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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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산책로～북성포구～화도진 공원을 잇는 새로운 열린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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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